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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국제유가 35-40달러로 하락
LGERI, 2004년까지 심리적 수급불안 산재 … 고유가 기조 2-3년 지속

배럴당 50달러에 육박했던 국제유가가 2005년에는 평균 35-40달러 수준으로 소폭 하락하겠지만 고유가 기

조는 2-3년 이상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LG경제연구원 이지평 연구위원이 발표한 <2005년 국제유가 전망>에 따르면, 국제유가는 2004년 말까지 배

럴당 40달러 전후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2005년에는 평균 35-40달러 수준으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산유국의 생산여력 부족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고유가 기조는 2-3년 이상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석유수요 확대 등 전세계적인 원유 수요가 계속 늘

어나면서 공급에 대한 불안심리가 조성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고유가 장기화가 대체에너지 개발을 촉진할 것이라는 우려로 산유국들이 잇따라 증산에 나서 산유국의 

생산여력이 감소하고 있는 것도 불안심리를 부채질하고 있다.

실제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생산여력은 2002년 7월 당시 1일 653만배럴에 달했으나 2004년 7월에는 110

만 배럴 수준으로 급감했다.

원유 생산여력은 이라크의 7월 현재 1일 생산량 199만배럴과 러시아 Yukos의 170만배럴보다 적은 것으로, 

산유국들이 돌발사태가 발생하면 증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아울러 이라크 등 중동지역의 불안과 러시아 석유재벌 Yukos 사태에 대한 위기감 등 지정학적 리스크(위

험)도 국제유가 상승에 일조하고 있다.

비수기에 들어서는 2004년 가을에는 석유 수요가 둔화돼 국제유가가 배럴당 30달러대로 하락할 수도 있지만 

연말에는 난방수요 확대에 따른 공급불안으로 다시 40-45달러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 등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증산의지가 강하고 2005년에는 러시아 등 비석유수출국

기구 산유국들이 증산에 나설 것으로 보여 돌발사태가  없으면 2004년에는 국제유가가 평균 35-40달러 수준으

로 소폭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사우디와 멕시코 등 산유국들이 유전개발을 통해 충분한 여유 생산능력을 갖추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돼 고유가 상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지평 연구위원은 “유가파동 수준의 가격충격이 올 가능성은 낮지만 고유가 장기화가 세계 경기에 부정적

인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인 만큼 국내기업과 정부는 대체에너지 기술 개발과 공동 자원개발 등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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